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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whole person education failure 

in physical education and to suggest a Christian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body view of the current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redefined the meaning of the whole person in physical education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and then reinterpreted the physical activity knowledge taught in a 

physical education class. In addition, a hiking activity lesson under the health unit from a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as reconstructed. The hiking lesson was designed to learn 

and practice loving oneself, others, and God’s creat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whole 

person education that aims to nurture healthy members of societ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physical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can 

be achieved by designing physical activities to love oneself, others, and God’s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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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knowledge, health are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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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3년 1월 한국야구대표팀은 WBC(World Baseball Classic) 대회를 준비하며 대표선수를 선발

하는 과정에서 어느 유명 선수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었었다. 메이저리그를 오랫동안 경험한 그 선

수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한인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

해 대표팀 선발에서 영구 제명된 후배 선수를 안타까워하며 용서가 쉽지 않은 한국사회에 대한 아

쉬움을 드러낸 발언으로 인해 팬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교폭력과 관련

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소위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날로 악해져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마땅한 예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

으며,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행위들이 

국민을 분노케 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제를 대할 때 ‘신체활동을 통해 지식을 가르치는 체육교과가 인간의 폭력성을 자극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온다. 매년 반복되는 스포츠계와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를 

바라보며 과연 ‘학교체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그리고 체육교과는 학생들에게 ‘무

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학교현장에서 체육교과 수업은 오랫동안 운동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순화 등 각종 교육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의 핵심교과로써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정택, 2015). 이는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신

체활동이 폭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최의창(2010)

은 스포츠가 보편화 됨에 따라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준다(Sports build character)”라는 상투적인 

표현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오락의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때문

에 체육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인성과 관련된 여러 자질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학교체육현장에서의 ‘기능적 수업’, ‘아나공 수업’ 등의 체육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체육교과를 통한 다양한 자질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체

육을 중요하지 않은 교과로 분류하고, 아동들에게 할 일을 주고 ‘내버려 두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류태호, 2001 ; 최의창, 2004).

이러한 학교체육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으로 학습되는 인지적, 심동적, 정

의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통한 전인교과으로써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잘하는 것 뿐만 아

니라 팀워크, 페어플레이 정신 등 활동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

록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신체활동 가치를 도입하여 체육교과의 목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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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식(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을 획득한 전인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유정

애, 2009: 13; 최의창, 2007). 또한 최의창(2020b)은 인문적 체육을 통해 체육활동에서 운동을 하

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운동을 향유하는 것이며 “스포츠 교육(체육)은 학

생들이 운동소양을 길러서 운동 향유력을 최대로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인 양성을 위한 체육교과의 지향점이 인간을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신체의 양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 신체활동과 정신을 함께 가르치는 것임을 확인시

켜 주고 있다. 하지만 정응근(1987)은 체육교과가 전인을 양성하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원론

적 사고에 의해 정체성을 상실한 체육학의 학문성과 신체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신체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Hoekema(2012)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분설과 삼분설을 

배격해야 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손수 만드신 사람을 신체와 영, 혼으로 분리된 존재

로 보지 않고, 통일체, 전인격적 존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Hoekema, 2012: 281 ; 김옥태, 

2012). 그리고 강용원(2015)은 사람을 전인격적 존재로 규정한 기독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그리

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인간을 전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

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으로 분리된 이분법적 존재로 보며 전인 양성을 추구하는 체육교과의 관점과

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체육교과에서 가르치는 신체활동 지식을 

재해석하여, 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체육교과 건강영역 단원 재구성을 통해 체육교과의 목적인 

전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과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체육교과 건강영역 단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재해석한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을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

육과정에 접목하여 학교체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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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1)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은 “신체활동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구현되는 지식으로 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의 3가지 구조로 되어있으며, 개념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 수행 지식은 방법

적 지식, 관계 지식은 신체활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객관

적 이해와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유정

애, 2009: 15-16).” 유정애(2009)가 분류한 체육교과의 개념적 지식과 수행 지식은 길버트 라일(G. 

Ryle)의 분류를 통해 더 구체화할 수 있다. Ryle은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

였는데 “‘명제적 지식’은 ‘무엇 무엇임을 아는 것’ 또는 명제로 진술되는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

이며, ‘방법적 지식’은 ‘무엇 무엇을 할 줄 아는 것’ 말 그대로 방법을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였다(나

현규, 2020).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체육교과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는 Figur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신체활동 지식
(Physical Activity Knowledge)

개념적 지식
(Conceptual Knowledge)

수행 지식
(Performance Knowledge)

관계 지식
(Relation Knowledge)

명제로 진술되는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지식

방법을 아는 지식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
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
와 능력에 관한 지식

Figure 1. The Structure of Knowledge of Physical Activity
  

최의창(2020a)은 체육교과에서 전인적 발달은 “신체활동 지식이 속한 인지적, 심동적(신체적), 

정의적 학습영역의 고른 발달을 의미하며, 전인이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측면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며 체육은 학습영역의 전 측면을 개발, 함양, 증진 시켜주는 교과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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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문적 체육을 강조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1”의 개념을 소개하

면서 전인을 ‘운동소양을 지닌 학습자’로 규정하였다. 그가 주장한 운동소양을 지닌 학습자는 “운동

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를 좋아하고, 신체적으로 운동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속으로 운동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특징을 지닌 학습자”이며, 학습의 영역을 운동지, 운동능, 운동심으로 분류 하였다

(유정애, 2003 ; 최의창, 2019). 

이처럼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구조적으로 나눠진 학습영역의 전 측면이 고르게 발달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체육교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전세명(2011)은 체육교과의 통합적 접근의 

목적이 “체육활동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을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체육

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2)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기능’ 지향에서 ‘신체활동 가

치 중심’ 지향으로 전환되었다(유정애, 2007).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 중

심’의 교육과정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이 신체활동이 가지는 ‘가치(value)’의 달성에 있으

며, 5가지 가치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를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유정애, 2007). 

체육교과에 있어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 기능의 관점

에서 ‘활동적인 삶을 위한 라이프 기술’로 체육교육의 철학이 옮겨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였다(강

신복, 2007).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가치’는 기존의 여가영역이 건강영역에 포함되고, 안전영역

이 신설되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5개 신체활동 가치로 내용체계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유창완·윤기준, 2019 ; 신기철, 2016). 이러한 변화는 통합적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의 신념과 

경험 즉, 체육교과를 실제 수업현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량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래 Table 1은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향이 개정을 거듭할수록 교사의 역량과 전

문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이다(조기희·오승현, 2020). 

1) 영국의 체육교육학자인 Margaret Whitehead에 의해서 2000년에 제안된 개념으로 학술적 관심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정
책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체적 자질만이 아니라,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에까지 체육교육
의 목적이 포괄해야 한다는 체육교육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최의창,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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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s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1)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2) 통합적 교수·학습활동

    (예: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을 함께 제공

(3)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1) 창의·인성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

(2)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3)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4) 통합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5) 효율적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가) 체육과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다)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마)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바) 정과 외 체육 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

2.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한계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 추구를 통해 체육교과의 목적인 전인 양성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정애, 2003 ; 이정택, 2015). 하지만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적 측면과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역량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신체활동 지식의 학습영역간 분절된 구조적 측면의 한계이다. 유정애(2003)는 체육교과를 

인지, 심동, 정의의 학습영역으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지적 

영역이 대체적으로 체육학적 지식, 심동적 영역은 운동기능 및 체력, 정의적 영역은 태도로 인식하

도록 만든 이 구조는 신체활동을 인지적 측면과 거리가 먼 기능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지적 영역에서 지도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지도되는 운동기능과 태도는 결코 지식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하나의 보조물로 판단될 여지

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애(2003)는 체육교과의 세 영역을 통합하여 균형있게 교

육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분절된 학습영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교

육현장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인성을 가르치는 정의적 영역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됨으로써 전인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류태호, 2001 ; 이정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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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체육교사 역량 측면의 한계이다. 류태호(2001)는 체육교육에 문제 

의식을 가진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의창

(2007)은 체육교과는 전인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교과임을 밝히며 체육수업에

서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육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량중심의 

2015 체육과 교육과정 또한 신체활동을 통해 체육 교과 역량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조기희·오승현, 2020). 하지만 조기희·오승현(2020)의 연구에서 많은 교사들이 체육교과

의 역량을 실제 체육수업에서 구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의창

(2010)은 체육을 가르치는 일은 규범과 가치가 전달되는 일임을 강조하며 체육교사가 교과의 전문

성과 함께 도덕 교육적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대학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교체육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의창, 2007).

이처럼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전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

장하지만, 신체활동 지식이 가진 분절된 구조적 한계와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한계가 체육교과를 

통한 전인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의창(2010)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과학적 체육

에 인문적 체육의 요소를 통합한 ‘하나로 수업모형’과 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 강화를 그 대안으

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하나로 수업모형’이 심신이원론적 관점의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으로 체육을 정당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오승현, 2013), ‘운동을 하는 

것’의 기법적 차원과 ‘운동을 아는 것’의 심법적 차원의 구분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여전히 운동에 

대한 심신이원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유탁 외, 2011). 그 결과 체육교과는 

“전인(whole person)”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절되어 있는 신체활동 지식을 통합하여 

교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학교체육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

식으로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해 나가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2)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과의 전인교육

최의창(2020a)은 “체육수업에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학습영역이 고르게 발달되면, 전인적으

로 발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을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성향을 지닌 총체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 성향들이 하나로 강하게 연결되는 과정이 자기 성장이라

고 보았다. 나아가 자기 성장을 통한 신체활동 향유체험이 공동의 행복을 추구할 때 스포츠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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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향성이 오늘날 체육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강조로 이어졌다(김명

운 외, 2000 ; 권민정·김경숙, 2006 ; 김성훈·이안수, 2008 ; 강기현·오수학, 2009 ; 이재용, 2013). 

과학적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인문적 체육이 강조되면서 위의 주장은 인성교과로서의 체육교과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지만, 인성교육 중심으로 신체의 기능을 강조하는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정신’, ‘참모습’과 같은 형이상학적 이상을 설정하여 가르치려는 노력이 교육적으로 적절한지에 대

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최유탁 외, 2011). 이러한 의심들은 전인을 양성하겠다는 체육

교과의 목적 달성을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다(권민정·김경숙, 2006). 

과학적 체육은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신체를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

육을 추구한다. 인문적 체육에서는 지덕체, 지정의 등 인간을 이루는 중요한 측면들이 조화롭게 균

형 잡힌 ‘전인’의 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신체를 통한 교육의 새로운 버전이다(최의창, 

2009). 이처럼 과학적 체육과 인문적 체육 모두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육교과가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면서 통합교육의 방법을 통해 인간을 전인으로 양성하

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로 설명하고 있다. 최용준(2020)은 우

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뜻한다”

고 주장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전능하심이나 영원하심 등과 같은 사람이 공유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 자비하심 등과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최용준, 2020: 62). 또한, 그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

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임과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최용준(2020)은 이러한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을 통해 인간

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역할

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속

성들을 드러내는 것이 곧 체육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자기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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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

니라(창 2:7).”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된 영적 존재로, 신체

와 영이 분리될 수 없는 전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확장 시키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 성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게 된다. 체육교과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업

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양성(삼위) 안에서

의 일치성(일체)을 계시하듯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됨”을 이루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최용준, 2020: 61-62). 그리고 “삼중적인 관계(하나님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해 동료와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땅에 대

한 지배권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Hoekema, 2012: 113).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 신체활동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전인교육

을 추구하며, 우선적으로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 성장은 타인과 공동체의 행복

을 돕는 방향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 체육교과의 역할이라고 최의창(2020)은 주장하였다. 그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을 강하게 연결하여 신체활동 가치를 실현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성경에서의 자기 성장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배워가

며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강용원, 2015 ; 차건수, 2005).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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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전인교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3)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

체육교과는 전인교육을 추구하지만, 신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 정응

근(1987)은 지적하였다. 반면 신체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Hoekema(2012)는 “사람

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이분설, 삼분설 등의 여러 관점들을 배격해야 하며, 성경에서는 사람이 각 부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사람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Hoekema, 

2012: 283-290). 또한, 그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있는 하나의 총체, 전체, 통일적

인 존재”로 묘사하며 “심신 상관적 통일체”로 일컫고 있다(Hoekema, 2012: 283-299). 그리고 전인

인 사람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학교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적인 교육이지만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전인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성만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에

도 호소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 안에 과목에 대한 사랑과 그 과목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학교는 지성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한 관심도 나타

내야 한다(Hoekema, 2012: 308).

Hoekema(2012)는 학교란 전인격적 존재인 사람(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

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교체육은 전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체육교과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야 비

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수업에서 학생은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개념적 지식)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

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수행 지식). 

체육교과에서 수행 지식은 아는 것을 시연할 수 있는 신체활동, 즉 움직임으로 구현되므로 이는 하

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전인격적인 준비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동료, 자

연과 상호작용(관계 지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계명인 사랑을 연습

해 가는 것이 체육교과를 통해 학습해야 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신체활동 지식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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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인격적 존재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

답해야 하는지 체육교과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최대 명령인 사랑을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

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은 Figure 2와 같다.

신체활동

↓

신체활동 지식
(Physical Activity Knowledge)

인지적 영역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개념적 지식
(Conceptual Knowledge)

수행 지식
(Performance Knowledge)

관계 지식
(Relation Knowledge)

운동지 운동능 운동심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녀임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땀 흘리며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식

하나님, 동료, 자연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는 지식

Figure 2. Physical Activity Knowledge Reconstructed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Figure 2의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을 토대로 가르칠 때에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전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며 청지기적 삶을 

수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하나님, 동료,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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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 

1.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건강과 신체활동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내면화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과 체력 관리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하지만 초·중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제시된 건

강영역의 내용은 타 영역(도전, 건강, 경쟁)에 비해 이론적 부분의 내용 제시가 많아 주로 교과서를 

활용한 교실수업으로 실시되고 있다(최효근, 2022). 교과서의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3～4

학년군의 건강한 생활습관, 5～6학년군의 건강한 성장 발달, 중학교 1～3학년군의 건강한 생활환경 

등이 있고, 실기 위주의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서 운동체력과 건강체력 증진

을 위한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을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건강영역의 구성은 진단적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인지적 지식만을 전해줄 뿐, 학생들

이 실제 삶에서 지속적인 건강 유지와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며 그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체육교과 건강영역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육교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

이 된다(홍원준·김영식, 2012).

(2) 국가수준의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인지적 영역에 관한 지식만을 가르치고, 자신의 신체능력만을 측정하는 수

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속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돕는 신체활동은 학생의 일상생활을 염두해 둔 

현재 학생의 상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

로 건강영역의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건강의 가치를 진단, 처방, 실천의 과정을 통해 신체활

동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과 건강영역

(1)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성격의 재구성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영역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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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의 건강영역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데 밑

거름이 되며,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이다. 건강영

역은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체력의 증진과 유지, 생활 속에서의 위생, 질병, 영

양, 신체적 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건강을 이해하고, 건강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 관리하는 능력

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교육부, 2015).

2015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영역의 성격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

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이다. 건강영역은 죄로 인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

을 잃어버린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신

체활동과 생활습관, 체력의 증진과 유지, 생활 속에서의 위생, 질병, 영양, 신체적 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건강을 이해하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

(2)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목표의 재구성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교육부, 

2015).”

체육과 건강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영역의 목표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창조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관리

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창조세계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

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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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과 건강영역 ‘등산활동’ 수업 지도안

Table 2. Hiking Activity Lesson Plan

영역 건강 수업시간 120분 인원 20명

교과역량 건강관리, 신체수련 신체활동 등산

성취기준

[9체01-07] 여가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재구성기준1]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한다.

[재구성기준2]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을 연습한다.

[재구성기준2]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와 아름답게  

관계 맺는 연습을 한다. 

주제진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간다.

핵심 질문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동료와 자연과 아름답게 관계 맺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개념의 기독교적(성경적) 해석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
게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
람을 만드신 하나님
의 기쁨을 잃어 버리
고, 우리의 몸을 자신
의 유익만을 쫓는 죄
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
가 사랑으로 사람을 만
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는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
쁨을 누릴 수 있다.

학습해야 할 신체활동 지식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녀임을 아는 지식

●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땀 흘리며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식

●    하나님, 동료, 자연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는 지식

준비물
교사 물, 간식, 구급낭 차시 1/1

학생 물, 간식 장소 연대봉
2

2)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왜적을 발견해 불을 피워 올렸던 봉수대가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있는 459.4m 높
이의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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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
방법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안

내

하

기

동

기

유

발

◦연대봉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연대봉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 질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자연훼손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강의식

질문식
10

•연대봉 등반간 고민해야 할 

   청지기의 역할에 대한 질문 

   제시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안전

   사고 예방

열

어

보

이

기

찾

아

가

기

◦산을 오르며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등반간 자신의 체력상태 점검한다.

•등반간 동료와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자연과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질문식

동료

학습

50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능

력

부

여

하

기

이

해

하

기

◦연대봉 정상에서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둠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아픈 부위를 치료한다.

•동료와 땀흘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눈다.

•창조세계를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의 역할을

   동료와 함께 찾아본다.

질문식

동료

학습

20
•모둠을 정하여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 나눔

찾

아

가

기

◦산을 내려오며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하산간 자신의 체력상태 점검한다.

•정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찾은 창조세계와 

   아름답게 교제하는 법을 실천하면 내려온다.

질문식

동료

학습

30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창조세계와 교제하는 모습 

   확인

정

리

하

기

◦마무리하기

•정리운동을 실시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등산 활동을 통해 개인/모둠이 학습한 

  신체활동 지식을 구체화하여 발표한다.

질문식 10
•충분한 정리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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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

도록 돕는 교과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교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

과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현장 체육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육교과의 이분법적인 신

체관으로 인해서 운동기능 중심의 코칭, 인성교육을 위한 도구로 체육수업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의 체육수업은 전인교육에 실패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는데 일

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인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체육교과의 문제점을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인격적 존재인 인간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전인교육을 위해 체육교과

의 신체활동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체육과 건강영역 수업 지도안을 

만들었다.

체육과 건강영역의 주된 목적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실제 삶에서 건강의 가

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한 건강영역 등산활동 수업은 등산을 통해 전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습

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동료와 자

연과 교제하며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그

리고 활동을 마무리하며, 학습한 신체활동 지식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

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등산 활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 지식은 단순히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

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이며, 체육교과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

수업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

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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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체육수업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교과를 단순히 운동기능 

발달과 인성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체육교과의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체육교과

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우리의 몸(신체)으로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가야 하는 교과이다. 이 지식

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죄로 물든 인

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불법과 거짓이 성행하고,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종말의 시대(마24:12)에 체육교

과는 자라나는 다음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

하고, 배워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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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체육교과가 전인교육에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기독교

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신체관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체육교과 전인의 개념을 재정의한 다음, 체육교과를 통해 가

르치는 신체활동 지식을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 학습을 위

해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가치 영역 중 건강영역의 등산활동을 선정하여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등

산활동 수업은 자기 자신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구성했으

며 이 과정이 곧 체육교과가 추구하는 전인 양성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준비되는 과정으로 보

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체육교과가 신체활동을 도구로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갈 때에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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